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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훔傳은 우리의 대표적인 古典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는 한 마디로 春香傳이라 아르뭇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春香傳은 대체로 플릇은 비슷하나， 다테일이 다른 많은 異本
을 가진 古典이다. 現在까지 알려진 異本만 하여도 약 100種쯤 되 며 , 1910年代 이전에 나
온 것만도 약 40種쯤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려한 春香傳은 異本플 사이의 系調가
확언되지 않았을 뿐 아나라， 이들 異本의 文體上의 特性 또한 거의 빠究되지 못한 실정에
놓여 있다.
春香傳 연구는 지금까지 주로 註釋 작업이 꾀해쳤다. 이밖에는 文敵的 연구와 文學的 연
구가 다소 꾀해졌을 뿐이다. 文學作品은 물론 主題를 중심한 文學的 연구가꾀해져야한다.
그러나， 이와 함께 表現의 연구가 꾀해져야 할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더구나， 春香傳은
異本間의 系讀가 分明치 않으며， 같은 文章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表現이 다르다고 일려
점에랴
日本에는 많은 우리 古典이 소장되어 있다. 春香傳의 異本만 하여도 1910年 。1 천의 刊寫
本으로 보이는 것이 뱃 種類 있는 것으로 보인다.
春香傳의 연구는 完板 「烈女春香守節歌」동 몇개 異本만이 집중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
어 왔다. 따라서. 대부분의 異本들은 이름만이 거론되었을 뿐， 作品 자체에는 전혀 연구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하였다. 더구나， EI 本 所藏의 이러한 異本에 대해서는 資料의 확언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형펀이니 본격적 연구는 말할 나위도 없다.
펼자는 이 에 春香傳의 異本間의 系讀블 탑색하며， 그 文體 • 表現上의 特質을 규명하커
위해 日本 所藏 異本블의 文體를 比較 考察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고찰은 주로 同좁語의
語敵언 「곁 말」을 중심하여 꾀해 질 것이 다. 이는 春香傳의 悲劇的 事件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 웃으며 읽을 수 있는 매력적 表現이기 때문이다.
「곁 말」을 中心한 春香傳의 表現응 筆者가 이미 몇 개의 代表的인 異本을 中心A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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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본 바 있다 (1) 따라셔， 本 日本 所藏 春香傳의 고찰에 있어서는 日本 소장본만이 아니
라， 國內外의 대표적안 異本의 表現이 비교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야 비로소 그 系諸와 獨r
自性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이다.
國內 자료가 아닌 外國 소장의 우리 資料는 하루 빨리 연구의 손깊이 미쳐 그 륨價가 규
명되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여야 入受조차 어려운 대부분의 연구자는 비로소 이에 칩할 수
있겠기 때문이다. 日本 所藏 春香傳의 文體 연구는 이런 면에서도 다소나마 커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 文敵的 考察
한 나라의 文化가 흔히 이웃 나라에 남게 된다는 말이 있다. 우리의 古典 가운례도 國內
에는 傳本이 없고， 外國에만 전해지는 것이 있다. 우리의 대표적인 고전 春香簡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國內에는 전해지지 않고 外國에만 전해지는 대표적인 春香傳으로는 빠리 東洋훌홈學校 소
장의 「南原古詞」 및 30張本 「春香傳J， 日本 東洋文庫 소장의 「春香傳J， 九州大學 소장의
35張本 및 30張本 「春香傳」과 같은 것야 있다. 이 가운데 東洋語學校의 「南原古詞」와 東洋
文庫의 「春香傳」은 흘렴체 의 筆寫本으로， 質이나 量에 있어 가허 春香傳의 壓卷이라 할 異
本이다.
g本에 소장된， 1910年 이전의 刊寫本으로 筆者가 접한 것은 5種이 다. 이제 그 소장처와
書名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그러면， 이들 異本에 대해 간단한 文敵的 考察을 꾀해보기로 한다.
東洋文庫 소장의 10卷으로 된 春香傳은 앞에 서 言及한 바와 갇이 春香傳의 壓卷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은 10권 260張으로 그 體載는 18.5cmX21cm로 되어 있다. 1 面 11
行의 흘렴체의 筆寫本으로， 各卷 끝에는 「셰 X X (千支) X 월일 향묵 통셔」라고 되어 筆寫
(1) 筆者의 春香傳의 文體 • 表現의 考察은 다음과 같은 것이 었다.
。 春香傳의 諸靈的 表現(上)-곁말을 中心한 異本의 表現政， 亞細亞女性없究， 第18輯， 淑大 亞
女맑，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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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代와 筆寫者를 밝히고 있다. 필사 연대는 1900年 경자에서 1924年 갑자 年間에 걸친 것
으로 추정된다. 제 1"'4권이 「피유」요， 제 5， 7， 9， 10권이 「신희」로 되어 었다. r갑지 J (I강자」
의 誤記얀듯)로 흰 제 6권은 筆體가 달라 後寫本으로 추정케하며， I경 ~ J로 되어진 제 8권
은 다흔 致의 펼사본이 섞여든 것으로 보게 한다 (2) 따라서， 본 사본은 1909년에 서 1911년
사이에 筆寫된 것무로 推定된다.
本書는 그 內容과 表現으로 볼 때 古本 春香傳과 함께 南原古詞와 같은 系統의 異本이 다.
서사 연대로 보면 南原古詞가 1864年 (甲子)에 서 1869年 (己日)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요
(金東旭， 1979:20) , 古本 春香傳이 1912年 崔南善에 의 해 개펀된 것이 니 , 東洋文庫本은 時代
的으로 이들 異本 사이에 필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東洋文庫本은 南原古詞와 비교할 때 좀더 長篇에 속하는 것으로， 그 構成도 짜여진 것이
다. 익살스려운 사설과 외설적인 사설이 부연되었￡며， 필연성이 적은 가요나， 사설이r생
략되었다. 이러한 특정은 東洋文庫本이 펼사 연대만이 아니라， 作品 자체가 後代에 이루어
진 것임을 意味하는 것이라 하겠다.
東洋文庫本과 古本 春香傳의 관계는 同系라는 정도블 넘어 그 底本이었던 것으로 추정된
다. 古本 春香傳은 東洋文庫本의 내용을 한국적 향토색이 드러나도록 바꾸고， 외설적언 사
설을 줄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두 異本의 表現은 대부분 文服上 차이를 드러
내지 않는 同一한 表現임을 확인할 수 있다(朴甲洙， 1982).
둘째 , 安城板 春香傳은 20張本￡로 東洋文庫 外에 金東:ta 李能雨 등도 소장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진다. 이는 단꽉 무패， -面 15行의 「안정동문이신판」으로， 그 刻刊 연대는 확설
치 않으나， 그 내용으로 보아 哲宗 이후 간행된 것으로 보안다. 安城板은 京板 16張本과
plot이 같아 京板 春香傳과 同系의 것으로 보이며， 進本 京板 23張本과 갇은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金東旭， 1977: 292).
세째 , 九州大學 35張本 春香傳은 단곽 무패 , 1面 15行의 보통 京板本 크기 로， 京板 특유
의 흘림체 판각 본이다. 刊記가 없어 板刻 연대는 분명치 않으나， 1840年代로 추정 ， 京板의
最古本으로 추정되고 있다(金東旭， 1977: 290-3). 本書는 그 plot이 南原古詞와 비슷하며， 共
有하는 사설이 많아 同系의 板本으로 보게 한다.
네째， 九州大學 30張本 春香傳은 단꽉 무패， 1面 14行이 판각된 것이다. 글싸체는 흘림체
이나， 35張本에 비해서는 덜 흘린 것이다. 이것도 刊記가 없어 판각 연대는 분명치 않으나，
京板本이 簡化된 것으로 볼 때 35張本보다 뒤에 刊行된 것으로 보얀다. 30張本은 京板 16
張本과 plot이 나， 사설이 共通되는 점이 많아， 京板 16張本의 先行本으로 추청케 한다.
다젓째， 束京外大 소장 30張本 春香傳은 九州大學本과 같은 板本을 복각한 것S로 추정된
(2) 東洋文庫本은 본래 前間옆{'P 藏本2...로， 그 冊이 實冊이 었던 듯， 落뿔가 보인다. 따라서 , 낱권의
섞바랩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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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것은 前記 九州大學本과 板形은 일치하나， 板刻이 소졸하고， 字形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은 字가 상당수 있음을 보아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
이 상 다섯 가지 異本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 東京外大本이 九州大學 30張本과 同一한 表
現의 것이므로" 이를 제할 애 同흡語의 語敵는 東洋文庫本 2種과， 九州大學本 2種， 도합 4
種의 8:本 所藏 春香傳을 자료로 하여 考察하게 된다.
1II. 全音 同音語의 語敵
「곁말」이란 우리의 고유한 修解法이다. 이것은 蘇典에 의하면 「사물을 일컬을 때에 직접
으로 말하지 않고， 다른 말로 빗대어 하는 말J (李熙昇， 국어 대사전)이라고 풀이되어 있다.
그러나， I곁 말」은 무어니우어니 해도 「同즙 또는 類音의 말을 장난 삼아 쓰는 것」이 주종
을 이룬다. 이것은 西洋 修蘇法에서 이르는 펀 (pun) 또는 패러노우메이치어 (paronomasia)
에 해 당한 것이 다(朴甲洙， 1979a: 178, 1979b).
同音語의 語敵는 그 形式的인 면에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은 單語의 全音節이
같은 全흡 同흡語(類흡語)에 의한 곁말과， 單語의 一部만이 音이 같은 部分同音語(類좁語)
에 의한 곁말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들 곁말을 考察함에 있어서는 全즙 同즙語에 의한 語
歡와 部分 同흡語에 의한 語敵로 나누어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全흡 同룹語에 의한 語敵
를 살피고， 部分 同흡語에 의한 語敵는 다음에 章을 달리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러면， 日本 所藏 春香傳에는 全즙 同音語의 결말이 어 떻게 쓰이고 있는가 ? 먼저 各
異本에 쓰인 곁말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죠張 本|安城板本 1 35 張 本(東洋文庫*l3뼈궁 | 羅끓감도張 本|東洋文庫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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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音語에 의한 곁말의 分布는 일정치 아냐하다. 圖表에서 보면 作品의 길이에 比例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나 그렇지는 아니하다(朴甲洙， 1980). 따라서， 결말에 의한 表現뾰은 東
洋文庫本이 가장 두드러지고， 그 다음이 35張本이 된다 하겠다. 異本間의 수용 관계는 35
張本과 東洋文庫本의 두드러진 공유 경향 外에는 별다른 특징적 경향을 보이치 않는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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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本과 安城板本， 安城板本과 東洋文庫本이 곁말 하나씩을 共有할 뿐이다.
그러면， 먼저 이들 곁말의 共有 關係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이들 곁말을 살펴보커로
한다.
CDr요리 나우」 사셜 (2): 30張本-安城板本
(2H코」 사설 (2) : 安城板本-東洋文庫本
@r상사나우」 사젤 (2): 35張本-東洋文庫本
@r별진 잘숙J (2): 35張本-東洋文庫本
®r삼강오륜」 사설 (2): 35張本-東洋文庫本
@r거 문고」사설 (2): 35張本-東洋文庫本
(j) r셔 려 졌다」사설 (2): 35張本-東洋文庫本
@ 妹生點考사설 (2): 35張本-東洋文庫本
®r녀 」사설 : 35張本-東洋文庫本
<D I오려 나무」사설
李道令이 暗行하여 내려올 때 任實뭄에 당도하니 이 때가마침 三春이었다. 그리하여， 三
春景을 노래하는 가운데， 새타령， 나무타령이 나오는데， r오리 나무」 사셜은 나무타령 가운
데 보이는 것이다. 이것은 機智에 의해 형성된 곁딸이다. 30張本과 安城板本은 表記上 약
간의 차이블 보일 뿐 全的으로 통일한 내용의 익잘스러운 語敵이다. 30張本의 사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십이(十里)안의 오리"무， 오리(五里)맛피 십이나무， 마죠 젓다 은헝나무， 님그려 상/.;-나무， 넙
마효아 쭉나무， 방귀 ~여 뽕나무， 훈 달이 천나무， 두 달리 둘띄 "무， 중인(下人) 불너 상"무， 냥
반(兩班)도여 귀목"무， 부쳐님천 고양"우.
이 사설에서는 「오리나무(輸理木)j가 「五里나무jj， r상사나우 (山훌) j가 「想思나무J， r쭉
나무(木藍)j가 「쪽(업 맞추는 소리) 나무j， I뽕나무(쫓木) j가 「뽕〔방귀소리) 나무j， r천나
무(推木)j가 「져는(破行) 나무j， r둘믹 늑무 (들메 나무) j가 「들벤(學足) 나무j， r상\-우 (香
木) j가 「常나무j， r귀목」무 (懶木) j가 「貴木나무j， r고양나무 (黃楊木) j가 「供養나무」와 갇
이 同흡 및 類륨語에 의해 語敵를 한 것이다. 이것은 主觀的 網積美를 드러내는 곁말이다.
「오리나무」 사설은 위의 두 異本外에 南原古詞와 李明善本에도 보인다. 南原古詞의 사셜
은 30張本과 같은 것이며， 李明善本은 그 表現이 簡化펀 것이다.
~I코」 사설
「코」 사셜은 道令이 周易을 읽으며 「좋고」의 준말인 「코」를 耳目口훌의 「코」에 돌려 곁
말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調刺的언 겸말이다. r코」사셜은 두 異本이 차이가 있으
며， 이틀은 또한 다른 異本에 비해 그 表現이 不完全한 것이다. 두 異本의 사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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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乾〕는 원 〔元)코， 형 (亨)코， 니 〔利)코， 정 (없〉코， 출향 3L, 녀 코 훈덕 믹 고 〈安城本〉
원은 형코， 청코， 춘향이 요， 넉 코 특1 인이 죠코 〈東洋文庫本〉
이들 異本 外에는 李明善本， 高大本， 成春香歌， 烈女春香守節歌， 古本春香傳 둥 많은 異
本에 보얀다. 이들의 表짧은 하나 같이 다 다료냐， 東洋文庫本과 古本 春香傳은 同~한 것
이다. 同系의 南原古詞는 이 사설을 결하였다. 이들 사설 중 자장 끌계적인 것운 李明善本
과 홉大本이다.
®r장사 나우」 사설
상사나무 사설은 李道令이 광한루 구경갈 해 山川 景擺블 풀야하는 가옮데 草木 풀이흘
한 것이다. 이 때 「상-<-나무」와 「혹나우」에 j낱말이 씌었다. 이 곁말은 35張本과 E흠洋文庫
本이 힘-한 것으로， 다만 表記에 약간의 差異블 보일 뿐이 다. 35張本의 곁말은 다음과
갚다.
념 :::L리는 양샤냐우 청산영니 부운깐(춤山影훌浮雲間)의 조석 예훌〈朝?禮佛) 북나뷔라，
아것은 가지에 의한 곁말이다. f산샤j 나우는 「요리나우」 사절에서와 같이 「想思」 나무
에 빗대어겼으며， r북」 나무는 「붕(佛) J 나우와 同-視되었다.
「양사나우」 사절은 南原古詞나 古本春香傳에도 보이 며， 이들의 表現 內容은 모두 同-’한
것이다.
®f별진 찰숙」
「별진 철숙」은 道令이 千字文의 讀法을 벌어 春香의 요습을 感覺的으로 요사한 것이다.
이는 「별 진(辰). 잘숙(宿)J의 「찰 숙〔宿)J을 鍵態語 「잘숙」과 同一視하여 곁딸을 한 것야
다. 이 러한 곁말은 35張本과 東洋文庫本外에 南l흉古詞， 李明善本， 古本 春香傳 등에 보
언다.
@r거문고」 사설
「거문고」 사설은 道令과 春香이 初夜에 주고 받은 語歡이다. 이는 「거문고(玄琴)즐 「꺼
문괴 (黑構) J ， r다다(彈奏) J블 「타다(乘) J， r휠다 (奏) J를 「돋다(據)J로 보아 말놀음을 한
것 이 다. °1것도 機智에 의한 곁 말로， 그 表現 셨果는 허튼소리 (facetiousness)에 의한 익 살얘
있다 하겠다. 35張本과 東洋文庫本은 表記가 약간 다를 뿐 거의 잖은 사설로 되어진 것아
다. 東洋文庫本에는 「먹칠한괴냐 ? J는 곁말야 하나 더 스스인 것이 두드려진 차이일 뿐이다.
35張本의 사셜은 다음과 같다.
「쳐겨 웃둑 션 거시 쓰개칠군이냐 ? J
「끼5 즙 이 아니라 거푼고요. J
〔거운괴하 슬니 옷첼효 꾀l냐 '! .l
「거풍 거시 아니라， 출다는 꺼시요. J
日 本 所藏 春香傳의 文體1.t
「줄흘 타연 하로 멋니 " 가"니 ? J
「타는 거시 아니라. 옷는 거시오. J
「조일 잘 쓰드면 엿 조각이나 돗1τ·니 ? J
「그릿케 돗는 거시 아니라， 손2..로 줄를 희롱융면 풍뉴 소려 난다 후요. J
「정녕 그러후면 혼번 드를 만후고나.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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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문고 사젤은 35張本과 東洋文庫本 外에도 많은 異本에 보이는 것이 다. 南原古詞와 古
本 春香傳은 東洋文庫本과 같은 系維의 것이다. 이에 대해 高大本은 내용이 약간 變形되었
으며， 李明善本은 템포가 빠른 對話體로 되어진 것이다(朴甲洙， 1980).
@f삼강 요륜」사설
「삼강 오륜」 사설도 初夜에 道令이 말놀음을 한 것이다. 이 語敵는 「三鋼五倫」을 동음어
「三江五尹」으로 돌커 우스개 를 한 것이 다. 35張本과 東洋文庫本은 같은 文服에 다른 사향
을 代入한 것이 다. 35張本의 사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에라， 이년 물너거 라， 셰상의 싸람되고 삼강 요륜을 모훌소냐? 흑용강(黑龍江) 두만강(豆滿江
압녹강(觸綠江)이 장강(三江)이오， 판윤(判尹) 좌윤(左尹) 우융(右尹) 부윤(府尹) 셔윤(應尹) 이 .2-
륜(五尹)이니 내 어이 모를소냐? 내 띨 되기 원통거든 내가 네 Q 들이 되걷고나. J
東洋文庫本에서는 이것이 한강(漢江) 덕동강(大同江) 금강(鏡江)， 한성 판윤(判尹) 좌우
운(左右尹)， 경쥬 부윤(府尹)， 의쥬 부운(府尹)의 三江五尹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 사셜은 이들 두 異本 外에 南原古詞와 古本 春香傳에 보인다. 이들은 모두 東洋文庫
本의 사설과 同一한 內容의 것이다.
(J) f섹 러젓 다」 사설
「젝 러 젓 다」 사셜은 道令이 春香에 게 南原府使의 陸週를 알럴 때 쓰안 결말이 다. 35張本
과 東洋文庫本은 같은 內容이 나 表現에 차이블 보여 준다. 곰， 35張本이 좀더 간결한 對話
形式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섹러젓다， 셔러껏다. J
춘향이 좋는 말이
「낙성을 융엿단 말이요? 그랴셔 믹단이나 닷치지 아니당엇소? J
「뉘 아들놈이 쩍러젓다 중더냐 ? J
「그러면 엇진 말이오 ? J
「우려 어루신녀가 골아찬다， 골아딴다. J
「아고， 골다니 ? 우리 ιS도가 갈니섯나 보요. J
「그리~엿다. J <35 張本〉
이 곁말은 團遭의 下命을 돗하는 「셔러첫다」를 「렐어질 낙(落) J字의 뜻으로， 또 「쩔어지
다」를 돌려셔 「끓다」로 表現함으로 익살스러운(j ocularity) 表現을 한 것이다.
「셔러첫다」 사설은 南原古詞와 古本春香傳에도 보언다. 東洋文庫本과 古本春香傳은 I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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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內容으로 南原古詞에 비 해 簡化된 것이 다.
@鼓生點考
鼓生 點考는 제房이 기생 都案을 놓고 호명할 때 才談을 하는 것이다. 곧， 娘名으로서의
固有名詞를 同즙語로서 再解釋하여 재치 있는 말놀이 (fun)를 한 것이다. 이러한 곁말은 35
張本과 東洋文庫本。1 차이를 보안다. 그것은 鼓生 數에 있어서 만이 아니라， 사설에도 차
이를 보이는 것이다. 35張本은 다음 例文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技生 數가 30名이 다.
중츄팔월 섭요야의 광명 조다 츄월(秋月)이， 작소함셔지(作뚫成樓技)좋니 양셔롭다 칙봉(彩鳳)
이， 분벽 4창 요척쳐(變寂處)의 한가융다 향섬(香心) 0]， 독좌 옥황니(獨坐玉옳훌) 당니 탄금(彈琴)
이， 니슈(麗水)의 황금이요 운걷의 미옥(美玉)이라 만당 보화 금옥(金玉)이， 녹양 삼월춘풍니 춘단
(春퓨)이， 동방싸향 빗흰 달흘 억조 창성 ~랑좋니 ~l 월 (愛月 )이 ， 강남치련 금이모(今E흉)라 부용
〈笑흉)이， 원앙금니 춘옹난(春夢蘭)당니 네 가 일정 영 ~1(永愛)로다. 옥로 도약(擺藥) 항아궁의 계월
〈桂月)이， 변향 국색 너 흘 보니 셜부 화용 송옥(購玉)이， 명 ιS십니 느진 봄의 려당훈(海某春)이， 동
녕 초성 명월(明月〕이， 셰우동풍 향난간(香爛千)중니 화줌부귀 모란(Ij±ft)이， 양엽(露葉)이 홍어이
월화중니 부귀강산춘 외춘(外春)이， 낙낙장송 천고철은 송철〈松節)이， '흔화개진 깅우화(此花開盡更
無花)는 국화(했花)라， 별유련디 션월(仙月)이， 셔정강양월이 둥두렷이 밝앗는믹 동각 철중빈(雪中
梅)라. 은하슈면 오작교의 칠월칠적 강션 CI짧f山)이， 의시옥인녁(疑是玉A來)중니 딩1 핵 (梅花)로다. 쥬
황 당ι5 벌빈듭 츠고나니 금낭(鎬醫)이， 녹양심쳐 다정당다 영잉(顆顆)이， 화량(花亮) 춘풍 다싸좋
다 연연〔煩煩)이， 냥금(洋琴)난초 거운고의 청가묘우 혜란(憲蘭)이， 만청청산 드러가니 어빅엽다 범
덕이， 속고픔의 향단(香月)이， 것고름의 부전이， 비(牌!)의 틸폐， 벼의 생이.
이 에 대 해 東洋文庫本에는 43名이 호명 되 고 있다. oj러 한 才談은 成春香歌， 南原古詞，
高大本， 李明善本， 烈女春香守節歌， 古本 春香傳 등에 쓰이고 있다. 南原古詞와 古本 春香
傳은 東洋文庫本과 매우 類似한 사설을 보여 준다. 南原古詞는 커생이 35名 이 고， 古本 春
香傳은 49名이 다. 古本 春香傳에서는 東洋文庫本의 娘名 앞뒤에 새로운 이름을 덧붙이고
있다.
@r닌 」 사설
「년」 사설은 春香家를 찾은 鋼史와 春香母 間의 대화이다. 細史가 「닌(我)로세」 한 「녀
(我) J를 春香母가 「년(煙氣)J로 돌려 곁말을 한 것이다. 이것은 재미 있는 (fun) 곁말이다.
:35張本과 東洋文庫本은 그 表現이 大同小異히-다.
「거 누구요? J
「내로세」
「녀라 좋니 굴둑의 Q 틀인가 ? J <35張本〉
「년」를 굴둑의 아들이라 한 것은 연기가 굴둑에서 나요기 때문에 擬人化하여 표현한 것
이다. r딘」의 사설은 南原古詞， 李明善本， 古本 春香傳 릉에 보인다. ;李明善本에서는 「굴
둑의 아플」이 「굴둑새 아들」로 바뀌 어 차이블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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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두어 異本에 共有하는 同즙語에 의한 결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共通性을 지니는
결말 外에 한 異本에만 나타나는 個性的인 表現으로서의 곁말도 있다. 이것은 앞의 圖表에
보이는 바와 같이 東洋文庫本의 表現이 가장 두드러진 경향을 보안다.
φ 「솟척다」새 사셜은 그 울음에 새로운 有緣性을 부가한 결말이다. r풍년시 솟척다， 흉
년서 솟탱탱」이 그것이다. 30張本의 春香이 옳은 時調에 보이는 「솟척다선」는 결말이라껴
보다 소쩍새의 異稱으로 씌어진 것이라 하겠다. 소쩍새 사셜은 南原古詞， 李明善本， 古本
春香傳에도 보이는 것이다.
~r이정 지 합」 사셜은 李ES 成ES의 合언 「李成之合」을 「二姓之合」으로 커 발한 해 석 을 하
여 웃음을 자아내는 것이다， 이것은 道令의 곁말로， 成春香歌， 李明善本， 烈女春香守節歌
古本春香傳 등 많은 異本에 보인다. 南原古詞에는 보이지 않는다.
@r잡슈슈」 사셜은 初夜에 春香이 「도련넘 약쥬 잡슈」한 말을 道令이 「잡슈슈」로 받아
곁말을 한 것이다. r안아， 이애 잡슈슈라 융는 거시 쌍쓰러기 슈슈가 잡슈슈냐 ? J가 그것
이다. 이는 골계적 익살로， 古本 春香傳에 이어진다.
®r네 빅 g고」도 道令이 初夜에 말장난 한 것으로， r빅 (題) J를 「배 (船) J에 同一視하여
장난(fun)한 것이다. r빅 」 사셜은 南原古詞， 烈女春香守節歌， 古本 春香傳에도 보얀다.
@r거삼장J ， r구실J ， r멍 낭」은 東洋文章本에만 보이는 외설적인 결말， 폼 肉談이다. 이
들은 다 初夜에 道令과 春香아 냐눈 곁딸이다. r치삼장」은 「개점」을 이르는 것이나， r지삼
장(-三丁) J의 접두사 「치」를 「치 (大) J로 보아 곁말을 한 것이다. 그리고， 구실은 同義語라
기보다 多義뾰에 의해 곁말을 한 것이다. 이것은 修蘇法A로 보아 패러노우메이지아
(paronomasia) 에 속하는 것이다(朴甲洙， 1980). r구실」이 란 春香。1 r여 자가 웅당하여야 할
일」 곧， 經度란 뭇으로 이 말을 한데 대해 道令은 이것을 장난조로 「公的안 직무」로 돌려
서 받아 말장난을 한 것이다. 이 때의 表現은 다음과 갇다.
눈결의 얼는 보니 삼삼이의 칙인거시 영낭융고 야릇승다. 늙근 중의 곳강쳐로 이리져리 가르 누벼
네 귀 번듯 민다라셔 두 귀는 정어 덧코 두 해는 혼을 다라 고미)려 정자 모양으로 아조 당박 차엿구
나.
「져거슨 우삼 옷시니 ? J
춘향이 함소합터 민답융덕，
「옷시 아니 라， 치 당삼이 라 좋오」
「믹져 네 칩이 부자로다. 치로 상장을 좋여 럽는가 보다바는 차키 는 우삼일고? J
「초하로 보룹의 구실좋거의 잣소. J
「구실이라니， 무슨 구질 단니'<-니 ? 니영청의 단니는냐， 금위영의 단니는냐， 훈련도감 단니'<-냐，
총융챙의 단니는냐， 용호용의 단니는냐 포도청의 단니는냐， 숨청의 단니는냐， 무상 구질 단니'<-니 ?J
「그런 구살 아니오라， 녀자의 팔자 가소로와 상요춘광 되량이면 월후라 놓는 거슬 달마다 후요. J
「월후 삼장효 너 농코 십년 동당의 기츄 관역쳐로 장간 니러셔려무나. J
「그만 과연 중난~오. 그만중여 자사이다.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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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냥」 사설은 「굶浪」을 「롭醫」으로， r神通」을 「귀신의 방귀」로 폴려 즙뿔닮흩的인 표현을
한 것이다. 그 表現은 다음과 같다.
무삼 말을 무섬히 듯는 일이 엽셔 도련념이 어녁 틈의 말도 잘 빅호고，:E. 이붓치의도 아조 익달
한여 성소치 아니후고， 쪼 가금붓치를 모룰 것 엽고， 온갖 잡기 다 잘τ고， 셰상 적담 다 흉고， 멍
낭중고 신통좋여라.
「어휘， 소경의 불알이 빙냥이냐， 귀신의 방귀가 신통이냐? 먹은 캅시 닛는 줄 요르고 그려도 낙
양호걸 풍뉴랑이 닷다•...... J
®r귀덕 이 」 사설도 道令의 곁말로， 馬夫의 奏안 茶母의 이름이 「귀덕이」라 이를 「구덕
이」로 보아 「그 일흠 더렵다」고 한 것이다. r귀 덕 이 」 사셜은 南原古詞와 古本 春傳傳에
다 갚이 보이는데 , 古本 春香傳은 東洋文庫本과 갇은 表現이며 , 南原古詞는 이들에 비 해 째
어진 것이다.
(J) r밥-Z-J 사설이 란 山間 佛堂 선벼들이 「識字」를 同言語 「食주」로 돌리 고， 이 를 다시
同義語 「밥견」로 돌려서 표현한 것을 이른다. 이는 매우 껴지에 찬 곁말이다. r밥-Z- J 사셜
은 南原古詞， 古本 春香傳에도 보인다.
®r거 문소」 사절은 細史와 농부가 주고 받은 곁말이다. 이것은 「벚」이 陽光과 보숨 위
의 죄조각， r정 인 」가 流水과 쟁기의 部品， r양지 머 리 」가 陽地와 陽支頭를 의미함에서 同
륨語의 곁말을 한 것이다. 기지에 의한 익살의 表現이다. 東洋文庫本의 。1 때 의 수착을 보
면 다음과 같다.
「져 농부 여봅시. 검은 소노 맛훌 가니 컴컴탕지 아니흔지 ? J
농부 덕답~믹，
「그려키의 밝￡라고 벗 다핫지오. J
「엿 다라시연 응당 더우려니 ?J
「럽기의 정 아 장 붓쳐지요. J
「성아장 부쳐시니 응당 츠지 ?J
「츠기의 쇠게 양지머리 잇지오. J
이러한 「거문소」 사설은 역시 南原古詞， 高大本， 李明善本， 古本 春香傳등에 보이며， 古
本 春香傳은 東洋文庫本과 同-한 것이다. 南原古詞는 같은 內容에 表現上 약간 차이를 보
인다.
®r가옥가옥」 사셜은 옥담 위의 가마귀 소려를 판수가 「佳屋佳屋」이라고 재해석한 것이
다. 東洋文庫本은 이때의 장면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다.
r......또 고히효 일이 옥담 우허 가마귀가 날을 보고 가옥가옥놓니 아마도 날 잡아갈 가마권가 보
요. J
딴서 덕답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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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러치 아냐， 가옥가옥 좋는 뜻은 아름다울 가(佳) ~오， 칩 옥(屋)~라. 경 ι‘ 잇질 증좌로
다. J
「가옥가옥」 사설은 成春香歌， 高大本， 李明善本， 烈女春香守節歌 등에 보인다. 이 가운
데 高大本， 李明善本은 各各 「가옥가옥 갈가옥 꽉꽉J ， r가옥가옥 갈가옥 오비 약 짝팍」으로
據大된 것￡로， 기지와 익살이 넘치는 表現이다.
이상 同륨등홈에 의한 語敵를 살펴보았거니와， 이들의 表現效果는 한마디로 쩌的 조작에
의한 諸護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同륨語나 多義語의 活用에 의해 억살스럽거나(ludicrous) ,
기요하거나(odd)， 對照、的언 (antithetical) 表現 했果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異本間의 關係는 앞에 서 잘펴본 바와 같이 日本 所藏本 사이 에는 35張本과 東洋文庫本만
이 많은 곁말을 共有해 매우 밀접한 관계를 보일 뿐이었다. 그런데， 다른 異本들과의 관계







이로 보아 東洋文庫本과 古本 春香傳의 밀접한 關係는 分明히 확언된다. 南原古詞와 古本
春香傳은 12/18이 며 ， 東洋文庫本과 共有하는 「오리나무J， r이 정 지 합J r가옥가옥」 사설을
결해 古本春香傳과의 관계가 보다 소원함을 보여 준다.
同흡語의 곁말이 씌어진 場面은 地文과 對話로 나눌 때 「상사나무J r솟척다」사설 외에는
모두 對話에 씌어 作中j、物에 의한 곁말임을 보여 준다. 그러면， 누가 곁말을 쓰고 있는 것
인가? 곁말의 大部分은 李道令이 쓰고 있는 것이다. 李道令은 18개 곁말 가운페 12개를
쓰고 있다. 나머지는 春香母， 쩌房， 선비， 판수가 各各 하나씩 쓴 것이다. 따라서， 이들 곁
말로서 李道令의 양전하지만 않은 喜劇的 性格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性格을 우리는
言語만이 아닌 行動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N. 部分 同音語의 語顧
部分 同즙語에 의한 語敵란 語頭룹이나 語末륨을 활용한 곁말을 이른다. 아것은 頭題
(alliteration)과 뼈體 (rhyme) 에 의 해 題律的 ‘효과까지 드러내는 것이 다. 이 러 한 部分 同즙
語에 의한 곁말은 春香傳에 애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技法을 고찰함에 있어 뼈題에 의
한 곁말과 頭題에 의한 곁말로 나누어 살펴보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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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關題에 의한 곁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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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張 本 j安 城 板 本。35 張 本
춘향·사향 윤향 .~향 춘향·싸향
ι5 략이 노략 ι5 략이 노략 츄천·투천
「안」字다령 「인」字 타령 련~는 강5
「연」字 다령 「년J字 다령 「덕」字 소리
「양이」 사설 「양이」 사설 「양이」 사설
슈철·꾀절 슈절·파철 슈철 ·매결
슈철·곡절 슈철·곡철
노름·골음 노름이 고름
없n홉용이 란 단어의 語末즙(final sound)을 같게 表現하는 體律的 裝置 (metrical device)를 이
른다. 그러나， 國語의 경우 語末즙이 같다는 것은 여러가지 다른 意味플 지닌다(朴甲洙 1979b).
여기서는 고찰의 대상이 詩 아닌 小說이기에 語末 흡節이 同-한 것을 빼題우로 보아 고찰
을 전개하기로 한다. 이 렇게 볼 때 빼題에 의한 곁말은 다음과 같이 쓰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말의 異本間의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갇다.
@ 춘향 • ι5 향 (40): 30張本-安城板本 35張本-東洋文庫本
® 1양이 」 사설 (4): 30張本-安城板本-35張本-東洋文庫本
@ 슈절 • 피 철 (4): 30張本-安城板本-35張本-東洋文庫本
@ 서 책 풀이 (4): 30張本-安城板本-35張本-東洋文庫本
@ 노름이 고릎 (3): 30張本一安城板本-東洋文庫本
® 1인 」자 다령 (2): 30張本-安城板本
<1> 1연 」자 타령 (20): 30張本-安城板本
& 츄천 • 투천 (2): 35張本-東洋文庫本
® 1덕 」 운가 (2): 35張本-東洋文庫本
그러면 이들 곁말을 다음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r
CD 춘향· ιS 향
「윤향이니 δ향이 니 ......J하는 사설은 春香이 방자에게 건넨 곁말이다. 이 곁말은 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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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藏 春香傳이 다같이 受容하고 있는 것이 나， 그 表現이 똑 같은 것은 아니 다. 30張本은 香
字 聊題의 名詞가 5개 ， 安城板本과 東洋文庫本은 4개 가 열거되어 있다. 그리고， 35張本은
이색적￡로 「춘향이니 ι5 향이 니 네 어마 네 할마니」로 펴어 표현의 기이함 (oddity)을 드러
내고 있 다. 30張本의 사설은 다음과 같다.
「춘향이니 사향이니 계향이니 강진향이니 침향이니， 너더러 도령님섹 낡어 바치라 하더냐 ? J
。1 때의 「香」字類는 그대로 鼓名으로도 볼 수 있S나， 사람 • 香 • 나무 등의 명칭이라 볼
때 곁말이 되는 것이다.
「춘향이 니 ιS 향이 니 •.....J의 사셜은 京板本(16 張本)， 成春香歌， 南原古詞， 李明善本， 古
本 春香傳 등에도 보얀다. 그러나， 이들 表現은 서로 차이를 보안다. 古本春香傳은 東洋文
庫本과 같은 것 이 며 , 南原古詞는 30張本의 據張이 라 할 多彩롭고 익살스러운 표현을 보여
준다.
CZ) r양이 」 사설
「양이」 사설은 신관 사또가 春香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무슨 양이」를 묻자 新延 下A
휴응 衛前。] 이에 대답한 말이다. 이 곁말은 春香傳의 대표적인 語敵의 하나이다. 그런데，
이 「양이」 사설은 30張本과 安城板本이 같은 것이며， 東洋文庫本은 35張本을 확장한 것a
로 볼 수 있는 것이다. 東洋文庫本의 사셜은 다음과 같다.
유리 막지기고(莫知其故)좋여 청결의 믹답당믹，
「양이라 좋옵시니 양고의 군량(審樓)이요， 육고의 우양(牛후)이오， 공고의 잘양이오， 마구의 외 양
(嘴養)이오， 감스 정1}J 귀양(歸獅)이오， 기성관비 속양(購良)이오， 여염칩 괴양이오， 불가의 공양
(供養)이요. 청 벅 훈 놈 사양(離讓)이오， 슈즙은 놈 겸 양(讓讓)이요， 시녀 카의 슈양(華揚)이오， 고리
결은 펴 양(후壞)이오，.，<:--정의 한양(閔良)이요. 흉한 놈 불량(不良)이오， 종l 다 져셔 석 양(!7陽)이오，
남녀간 음양(陰陽)이요， 영동결한 휘양(揮項)이오， 허다호 양이 무슈좋믹 믹강 이러캉외다. J
「업다， 엽다 다 아녀로다. J
「젓사오믹 ι5 를 옷훤 거슨 잘양이라 후옵녁다. J
「그도 아니다」
좌쉬 듯다가 민망융여 쑤러안~
「알외 옵기 황송~오나 민의 고을의 소산￡로 물 만은 서 양이 만ιS외 다. J
東洋文庫本의 사셜은 古本 春香傳과 동일한 것이며， 南原古詞와는 같은 내용으로， 배열
순서에 약간 차이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밖의 「양이」 사셜은 30張系統의 成春香歌가 비교
적 다채로우며 表現도 극적으로 되어 있다. 홉大本과 李明善本의 사설은 成春香歌 계통의
것이나， 略化되어 있다(朴甲洙， 1979b).
® 슈철 ·며철
「슈철 • 파결」의 語敵는 변 사또의 「슈켈 • 파철」과， 형방의 다짐 사연에 보이는 「슈철 •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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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곡철」이 있다. 그러나， 35張本에는 변 사또가 이르는 곁말만이 보이는가 하면， 東洋文
庫本에는 月梅가 이르는 「슈절 • 남철」의 곁말까지 보여준다. 30張本과 安城板本은 동일한
문맥의 語敵이다. 東洋文庫本의 語鐵는 다음과 같다.
「노류장화는 인치가철()..皆可折)이라. 천만의외 너만 년이 정철 f누철 덕철 후니 그런 잔철을 말고
름즉흔 히쥬 신광철이나 τ여 라. 너}가 슈철을 후면 우리 던부인은 겨철후λ} 랴 ? 요망흔 말 다시 말
고 맛바 올나 슈청융라; J
「살풍(白等) 너의 신니 본시 창녀지빈로 불고ι5 혜 (不顧事體) τ고 슈철 명철〔名節)이 하이위지곡철
(何以짧之曲折)이 여 ...... J
「생난하다， 슈철 슈철숭고 남철〔男-J이 슈철〔雄一〕이냐?)
「슈철 • 파 절」 뚫戰는 成春香歌， 南原古詞， 高大本， 李明善本， 古本 春香傳 등에도 보인
다. 이 가운데 南原古詞와 古本 春香傳은 東洋文庫本과 同類에 속할 곁 말로， I슈절 • 파 젤」
r슈절 • 곡절J I슈철 • 남결」을 다 보여 준다.
광의의 「슈철 • 피 절」語敵는 노류장화의 守節을 조소하거 나， 守節의 덧없음을 풍자 하키
위한 곁말이다.
@書冊풀이
書冊 풀이란 李 道令이 春香을 그리는 마옴에 읽는 글자들이 바로 봐지 아니하여 찰뭇 이
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文字 그대로 잘못 봐는 것이 아니고， 語末룹에 의해 말장난을
한 것이다. 특히 이 서책 풀이는 漢學의 入門書나 四書크經과 史書흘 敵化함으로 調刺性을
드러 낸 다. 이의 가장 多彩로운 語敵는 東洋文庫本의 것으로， 이것은 35張本의 倍에 가까운
곁말을 보여 준다.
천S는 강직요， 동용션습 사습(私習)이라. ιS 략 (史略)이 화약(火藥)이오， 통갑(通鍵〕이 곳감이라.
소학이 북학(北學)이오， 대학은 당학(庸學)이라. 멍주는 비7.-(批子)오， 논어는 방어(驗魚)로다. 시
견이 딴천이오， 유함은， 찬함(購효)이라. 강목(鋼目)은 섹묵이오， 혼쥬는 호츄(胡敏)로다.
이들 語敵는 30張本과 安城板本이 類似하며 , 東洋文庫本과 南原古詞는 同一하며 , 古本
春香傳은 若千의 차이블 보이나 갚은 文面으로 되어 있다. 이밖에 京板 및 李明善本은 30
張系의 語敵를 보여 준다. 京板本은 아주 간략하게 줄여진 것이다.
@ 노름이 고름
이 사절은 두 가지 다른 場面에서 씌어진 것을 보여 준다. 하냐는 李道令이 변 사또 生
B흉을 보고 「이 노름이 골음이 되렷다J (30張本)와 갚이 獨白하는 것이다. 이것은 30張本安
城板本 東洋文庫本에 다같이 보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暗行細史 出道야 하는 소리에 生
日 잔치가 수라장이 된 것을 요사할 때 쓰인 것이다. 이는 東洋文庫本에 「기와골이 터지는
듯노름이 고룹이오， 풍악이 별악이라. 노려가고려오， 빅반이 현반이라. J가 그것이 다. 이것
은 調刺的안 곁말로， 語敵이상의 R兪義語의 의미가강조되는表現이라하겠다(朴甲洙， 197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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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原古詞와 古本 春香傳에도 이들 두 語敵가 씌었고， 古本 春香傳의 곁말은 東洋文庫本과
洞一한 것이다.
@r언」字 및 「연」字 타령
「인」字 및 「연」字 타령은 행夜에 李道令과 春香이 各各 부른 因緣打令아다. 이것은 다른
J同즙語의 語敵와는 칼리 대부분 같은 글자 곧 「人」字와 「年」字를 사용하여 題律的 효과를
드러내는 것으로， 억살이나 풍자의 맛은 럴한 것이다. 30張本과 安城板本의 사설운 깜은
것이 나， 安城板本에 落句가 보인다. 30張本의 타령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임하하증견일인(林下何曾見一，A') 월명고루유여인(月明高樓有女A) 금일번정인고인(今g擊城引故人)
비 렵궁장불견인(飛入宮짧不見A) 천리 타향봉고인(千里他椰逢故A) 양뉴청청도슈인(樓柳홉좁週水A)
불건낙교인〈不見洛橋人)풍셜야귀안(風雪夜歸A) 귀인(貴人) 병언(病A) 결얀〔εA) 노인(老A) 소
인(小A) 등 인(等A) 2-로 인연캉여 냥인(兩A)이 흔인(婚뼈) 탕핀1 중인(證j、)되니 중경기도 그지없
다.
우락중분비빅 년 (憂樂中分未百年) 호껴 창구오육연(胡騎長騙五六年) 인노증무경소년(A老曾無更少
年) 쌍빈병죠우일연(露覆明朝又-年)격막강슨금벅년(寂莫江山今百年)함양유협다쇼년〔威陽遊쨌多少
年) 경셰우갱년(經世又經年)한진부지년(寒盡不知年)일년십년 벅년 천년 거년(去年) 금년， 우려 두
리 결연(結緣)융여 벅연(百年)을 인연(因緣)당니 빅연이 척연(定年)이라.
「안연 타령은 京板本과 南原古詞에도 보인다. 南原古詞의 것은 30張本과 同一한 것이며，
京板本은 安城板本과 가까운 것이다. 그리고， 京板本은 증인으로 「너의 대부인」이 제시되
어 文服上 정 연한 표현이 되어 있다.
@ 추천 ·투천
「추천안지 투견인지 J (35 張本)하는 곁말은 방차가 春香에게 건넨 말이다. 이것은 觸k鍵이 나
n뚱) IIJ 이 니- 다같이 「뛰다」를 共有하는 데서 말장난을 한 것이라 하겠다. 東洋文庫本은 이
사설이 「그난지 고윈지 츄천인지 투천인지」로 되어 좀더 多樣한 語敵가 되어 있다. 東洋文
庫本의 곁말과 같은 유형은 南原古詞와 古本 春香傳에 보인다. 여 기 東洋文庫本의 「고의」
가 各各 「고늬」와 「고네」로 되어 있어. r고의 」가 「고늬」의 誤記안 것으로 보게 한다.
®r덕」字 홉물歌
「덕」 題歌는 初夜에 李道令。I 노래부른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본 「인연」 타령과 같이
「덕 덕(德)J字를 반복하묘로 운율적 효과를 노련 표현이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j司音異義의 「덕」字에 의해 익살스려운 맛을 E려 내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35張本은
동음이의어로 「별덕벌덕」 하나만이 씌었으나， 東洋文庫本은 여러 개가 씌어 그 表現性을
더하고 있다.
셰상 /‘람 삼겨나셔 역〈德) 엽시는 옷사리라.l\l황시는 옥덕(木德)이오， 지황시는 화덕(火德)이오，
인황시는 슈덕(水德)이오， 교인화식(敎人火食) 슈인시덕(透人民德)， 용병간꽤 헌원시덕(野遠JOE;德)，
상벽초는 신흥시덕(神農民德)， 시획팔꽤 복희시덕(代覆. s:;德)， 착산통도 화우시덕(夏禹많德)， 당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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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울지경덕(蘭週敬德)， 셔량명장 방댁(廳德) 0]오， 상국명장 량익덕(張益德)， 활달믹도 뉴현덕(劉玄
德)， 난셰깐웅 묘멍덕(曺굶-德)， 붕우유신 벗의 덕(德)， 말년영화 자손의 덕(德)， 몹슬놈의 녕l 은망덕
(背恩忘德)， 좌펀놈의 홍의 덕‘ 우펀놈의 원두덕(園頭德)， 단단한 목덕이요， 물녕물녕 뽑덕， 이 덕
저 덕 후려치고， 별덕별덕 먹 A리 라.
위의 德、題歌에는 주로 덕 덕 (德、)字가 씌 었A나，J\.名의 德字와 「덕 (簡)， 벌덕 별덕」이 씌
어 곁말로서의 해학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곁딸은 古本 春香傳에 그대로 이어진다.
이상 두 異本 이상에 共有하는 語鐵를 잘펴보았거니와， 다음에는 個性的연 표현으로서의
곁말이라 할 것을 살펴보기로 한다. 個性的인 표현으료서의 곁말은 모두가 東洋文庫本에
쓰인 것이다. 이로 볼 때 東洋文庫本의 골계적 表現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영낙이 아니면 송낙」이란 패두〔牌頭)의 말로， r영 낙(零落) J을 「瓚洛」으로 받아 「송낙
〔松羅JJ으로 곁말을 한 것이다. r말이 나 절이나J r관슐야 나 요슐이나」는 軍如 사령이 곁말
을 한 것이다. r여보아라， ιS도 (使道) 말고 오도라도， 염문(廳問) 말고 소곰문을 하면 눌을
날로 육포를 향랴」는 日字가 한 곁말이다. 이들은 다 機智에 의한 곁말로， 南原古詞와 古
本 春香傳에도 보이는 것이다. 특허 古本 春香傳은 東洋 文庫本의 表現을 受容한 것으로
보아야 할 同一한 語敵이다. r~망」은 「원님은 노망(老흉)이오， 좌슈는 쥬망(酒흉)이오，
아전은 도망〔逃亡)이오， 빅정은 원망(짧훌)이오，~망이 물n]듯좋고•..... J로 이어지는 知的
인 語敵로 밟春香歌와 동일한 것이다. 南原古詞에는 이 곁말이 보이지 않고， 古本 春香傳
은 「벽성은 원망이오」가 脫落되어 不完全한 표현이 되어 었다.
이 밖에 用言의 語幹의 一部와 語尾를 共有하는 表現의 곁말이 있다. 이러한 例로는 「감
돌아 휘돌아J (東洋文庫本)， r흠치 고 감치고 덕치고 뒤치고 생당그르치고 드러가니J (東洋文
庫本 • 南原古詞)， r감쳐 풀쳐 , 풀쳐 감쳐 J (東洋文庫本 • 南原古詞) 따위가 있다. 그러 나，
이러한 표현들은 곁말의 본래의 屬뾰이라 할 「빗대어 표현」하는 면이 없다. 따라서， 이것
은 곁말이기보다 빼뚫의 반복 및 列塵에 의한 表現 效果를 거두려는 修廳的 技法A로 봄。1
마땅하다 하겠다.
2. 頭題어I 의한 곁말
英國의 中世 詩λ‘이 나 에리자뱃햄의 作家들은 頭홉옳의 反復을 찰 했다고 한다(大山敏子，
1971: 66). 그러나， 우리의 春香傳에는 頭領 (alliteration)의 活用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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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다면 十校歌가 고작이다.
「十柱歌」는 일종의 數諾라 이를 수 있는 것이나， 들려지는 數에 해당한 同좁語를 활용함
으로， 곁말이 된 것이다. 이 노래는 원칙적으로 檢校 소리에 따라 春香이 옳는 것이나， 東
洋文庫本 및 南原古詞의 경우처럼 使道의 ￡름장에 발악하며 옳어지는 것도 있다.
35張本과 東洋文庫本의 -ttt歌는 울어 지는 장면뿐만 아니 라， 그 사설 또한 전혀 다른 것
이다. 이들 두 異本에 共週點이 있다면 그것은 두 사설이 곁말보다도 數諸에 충실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는 곁말로서의 익잘보다는 꿇律性이 두드러진 표현이라 하겠다. 다음에
35張本의 十柱歌를 보기로 한다.
일펀단심(一片R心) 춘향이가 일조(-朝) 낭군 이별승고 일심(-心)에 빗천 한을 일시(一時)만정
풀란손가. 일각알시(-刻一時) 낙미지익 ξL로 일정지섬(-定之心) 먹은 마음 이부(二夫)을 점기릿가.
이인심 ι5냥인지(二人心思兩A知)라. 이월시철(二月時節) 셔난 후의 이군불사(二君不事) 본을 바다
이부불청(二夫不更) 후려 좋고 이심(二心) 두지 아니당여 이비(二뼈)을 챈르고져 좋노라.
삼성〔三生)의 구은 철치 상출(三春)갓치 기러스니 삼혼칠빅(三塊七觸) 훗터지나 삼강대의(三網大
議) 노홀소냐. 삼한 강족(三韓甲族) 우리 닝 을 삼 산(三山) 갓치 샤후리 라.
싸면츠지(四面次知) 우리 ι도(使道) 자셔삼경(四書三經) 다 보시고 자백년(四百年) 동방 례의 흘
..(-이(四횟)갓치 맛치련들 싸지(四鼓)융 분열융여도 사히(四海) 청도을 농치 아니라라.
오양육부(五購六附) 갓건만 오륜헝실(五倫行實) 모로시니 요월비상(五月飛露) 나의 합원 오차셔
({Ii子몹)와 일반이라. 오형(五}에)ξ로 져쥬거나 요츠(五車)의 발기거냐 중오.
육출겨산(六出패버) 제갈량도 육일산을 옷 줌엿고， 육상산(陸象山) 진도남도 숙추정늄갑(六T六甲)
뭇 부렷소. 늄니 청산(섭:l:1Je좁山) 햇분부 마오.
철현금(七鉉촬) 우리 낭군 칠산(七山) 바다 겁흔 정을， 칠월 우인야(七月無人夜)의 칠성(七星)님게
비렷더니 칠종칠금(七織七據) 맹확(굶獲)인가. 철벅니(七百里) 동정호의 초흔조(招塊鳥)나 되오리라.
팔원팔거(八元八慣) 어녀 쩨며， 팔믹 금강 어되 간고， 팔천 제;z. 강동 호결 팔년 풍진 요란좋다.
팔지(八字) 이리 피박훈가. 팔걸(八傑)의 말을 두벤 마오.
구철양장(九折후陽〉 험후 낄노 구희산(九疑山) 츠주가니 구룡산〔九龍山) 늙근 농이 구쥬(九州)을
옷도라 네 구천의 사못친 원이 구원(九原)의 맛치 리 라.
십 악띄 펴 (十惡大敗) 오날인 가， 십 면 믹 복(十面理1:*) 맛나고나. 십 니 강산 유협 (游俠) 갓고 십 월 광
풍 낙엽이라. 십성구생 (十生九生) 훌치라도 십왕〔十王)천의 빅활(白活) 좋요리라.
위의 例에 보이듯 오(五)의 오자서(fJi子훔)， 육(六)의 늄일산， 늄상산(陸象山)， 늄니청
산(뾰t尼좁山)이 겨우 同흡語에 의한 곁말로 씌었을 뿐이다.
十校歌는 대부분의 異本에 씌 어 成春香歌， 南原古詞， 高大本， 李明善本， 烈女春香守節歌，
古本 春香傳 등에 보인다. 그러나， 이들 表現응 모두 다르다. 이 가운데 成春香歌는 매우
不운全한 形態의 것이며， 東洋文庫本과 古本 春香傳은 군사한 文面을 많이 보여 준다.
「한건 • 효가지」는 「초명(初命) 진덕부(품大夫) 위/;:-(觀斯) 요척(趙籍) 한건(韓慶)좋여
한 가지로 못 간 좋이 지금 후회막급이라」에 씌어진 것이 그것이다. 李道令이 한 곁말로
「흔 가지로」에 表現性을 더하고 있다 하겠다. 이것은 南原古詞와 古本 春香傳에도 쓰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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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춘몽이 다정」은 初夜의 道令 사설로， 春香의 「春」과 뽕龍의 「夢」을 따， 봉꿈 「春夢」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南原古請에도 보이는 것이나， 古本 春香傳에는 脫落되었다.
「九九法」은 離別의 사설로서 道令이 늘어놓은 것이다. 이것은 機智에 의해 乘算의 合의
끝 數字블 돌려서 다음 語蘇의 頭륨이 되게 한 곁말이다. 이러한 九九法에 의한 곁말은 十
校歌의 발상과 !ell 슷한 것이다. 東洋文庫本의 九九法은 다음과 같다.
구구 팔십 일광노(一狂老)는 녀동빈(呂東寶)을 아라가고， 괄구 칠성 니척션(李調f山)은 칙석캉의
완월좋고， 칠구 늄십 상노공(르老公)은 한틴조를 차셰(題說)융고， 늄구 오십 사호션성〔四晧先生)
상산의셔 바둑 두고， 요구 ~십 오자셔 (ffi子몹) 는 동문의 눈을 걸고， 자구 삼십 늄슈부(陸秀夫) 왕좌
지지 품어 잇고， 사구 상십 칠덕국(七大國)은 전국척 시철이요. 이구십 팔진도(八陣圖)는 혜갈무후
병법이요， 일구 굴월(屆原)이는 만고 충신 되려 당고 역나슈의 갱져시니 너도 열녀 되려 거든 잠강
수 (三江水)의나 셰지려무나.
九九法에서는 「李調仙， fli子품， 陸秀夫， 屆原」이 곁말로 쓰인 것이다. 이려한 九九法은
南原古詞와 古本 春香傳에도 보이며， 이 가운데 古本 春香傳의 것은 東洋文庫本의 내용과
걷은 것이다. 이러한 九九法은 十柱歌와 함께 詩的 題律을 빚어 낸다.
이상 部分 同륨語의 語歡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部分 同즙語에 의한 語敵도 全룹 同
흡語와 마찬가지로 拍的인 隊離的 技法이 다. 그러 나， 表現 쳤果는 다 같이 消積美블 드러내
되， 익살스러운 것보다는 기요하거나 對照的인 面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그것은 語敵의
폭이 全즙 同즙語에 비해 넓어 表現의 多樣性을 지니기 때문이라 하겠다. 특히 調刺性은
全좁 同音語에서는 볼 수 없던 部分 同즙語‘의 表現姓의 특정이다.
異本間의 關係는 全즙 同흡語에 서 분명히 드러 나지 않던 30張本과 安城板本이 밀접한 관
계를보이며， 35張本과 東洋文庫本이 또한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것이 특정척 頻向이다. 이
밖의 두드러진 關係는 30張本-安城板本-成春香歌야다. r춘향 .~향J， r양이 」사셜 ， r슈절
• 피 철」에 서 같은 服絡을 찾게 한다. 東洋文庫本-南原古詞-古本 春香傳의 밀접한 관계도
「양이」사설， r슈첼 • 피첼J . r련걷 는 감~J ， r노름이 고름」등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35張本
-東洋文庫本-古本 春香傳의 관계도 또한 벌접한 것으로 나타난다. r양이 」사설 ， r츄천 •
투천J ， r덕 」體歌， r十校歌」 등이 그것이 다.
部分 同륨語에 의한 곁말아 사용되는 場面은 모두자 對話이다. 그러나， 이것은 特定 話
者에 의해 많이 쓰인 것이 아냐라， 많은 作中 A物에 의해 쓰입S로， 春香傳의 表現控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곰 道令(3)， 春香 (2) 망자， 新官， 月梅， 衝前， 쩌房， 軍없， 日字，
老A등에 의해 씌어진 것이다. 道令의 곁말은 書冊 풀이， r노릅 • 고롬J， r인」字 타령이요，
春香의 곁말은 「춘향 .~향J， r연」字 다령이다. 따라셔， 部分 同좁語에 의한 곁말에는 두
드러진 性格의 反映은 보이지 않는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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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結 표
뼈
同좁語에 의한 곁말은 題律에 의한 장중한 表現 效果블 드러내나， 이보다는 해학적인 맛
을 브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보다 -般的인 경향이라 할 것이다. 春香傳의 곁말도 이런
점에서 例外가 아니다. 이들은 대체로 정잖은 風味보다 해학과 풍자를 위해 사용된 것이
다. 이러한 階積는 「廣大笑讀之敵」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日本 所藏 春香博에는 많은 同音語에 의한 결말이 씌었다. 全즙 同音語에 의한 곁말과
部分 同흡語， 그 가운데도 關題에 의한 곁말이 많이 씌었다. 前者가 해학을 主로 드러내는
데， 비해 後者는 풍자를 드러내는 면이 강하다. 同音語에 의한 곁말은 東洋文庫本이 量的
으로나 質的으로 가장 表現性이 짙게 표현되었다. 이것은 關南(1 957 : 203)이 「貴族的 文學」
이라 이른 古本 春香傳의 風本이 되는 것이나， 蘭南의 말과는 달리 해학성이 풍부한 「應民
的 文學」이라 해야 할 異本이다. 東洋文庫本 다음으로 表現性을 지니는 것은 35張本이 며 ，
30張本과 安城板本은 消積的 表現으로서 곁말을 구사하고 있지 않은변이다. 日本 所藏 春
香傳 外의 다른 異本과 比較해도 東洋文庫本이 가장 表現性이 두드러진 春香傳의 압권임에
는 변함이 없다.
同즙語의 곁말이 씌어지는 場面은 주로 對話이며 그 대표적인 使用者는 李道令이다. 이
것은 道令의 해학적 성격을 일려 주는 것이다. 이밖의 A物은 두드러진 사용을 보여 주지
않는다. 房子나 月悔가 많은 곁말을 쓰고 있지 않음은 注意를 요하는 점이다.
同즙語의 語敵의 受容關係는 東洋文庫本이 35張本의 것을， 安城板本이 30張本의 곁말을
受容한 것이 두드러진 경 향이 다. 이들 수용 관계를 좀더 확장하면 35張本-→東洋文庫本→古
本 春香傳 및， 成春香歌→ 30張本→安城板本의 과정을 겪는 것으로 推斷된다.
藝 考 文 斷
金東JJR(1 965) 春香傳船究 延世大出版部
金東旭 • 權寧澈 •金泰俊 共編 (1977), 春香傳寫本選集一， 明知大學 國文科 國學賢料刊行委
員會
金東旭 • 金泰俊 薦盛웰 (1976) , 春香傳比較맑究， 三英社
金東旭(1966) , 安城板 •京板 對校 春香傳， 一山 金斗鍾博土 繹壽紀念論文集
金東旭(1977)， 京板， 三十五張本 (九州大學本) 춘향전， 韓國學報， 第九輯， 一志社
- (1978) , 春香傳의 比較的 陽究- I南原古詞를 春香傳文學의 最高峰으로 錯定하면
셔 --, 東方學志 第20輯， 延世大學校 東方學짧究所.
20 師大論驚 (24)
朴甲洙 (1979a)， 사라진 말 살아 남는 말， 瑞來野
- (1979b) , 春香傳의 諸諸的 表現(上) 亞細亞女性昭究， 第18輯， 淑大 亞細亞女뾰 船究所.
- (1980) , 春香傳의 한 文體樣相， 蘭IT 南廣祐博士 華甲紀念論靈， -團關
- (1981) , 春香傳의 듬뿔닮흩的 表現(下) 亞細亞女性짧究， 第21輯， 淑大 亞女맑.
- (1982) , 풍자와 익살， r곁 말의 寶庫J- 春香傳， 서울신문， 第1500號 (1982.앤.7)
서울신문사.
趙潤濟(1957) , 校註 春香傳， ζ西文化社
崔南周 (1939) , 古本 春香傳 (朝蘇文庫 第-部 第一冊)， 學藝社
大山敏子 (1971) , 英語修蘇學， 條ill흉書林
Brooks C., R.P. Warren (1970) , Modern Rhetoric, third edition , Harcourt, Brace & World.
Clarence 1. Barhart (ed) (1956), The New Century Handbook of English Literature, New
York Appleton-Century Crofts Inc.
Cuddon J.A. (1977), A Dictionary of Literary Terms, Doubled & Company Inc.
Genung J.F. (1895) , The Pratical Elements of Rhectoric , Boston , Ginn & Company.
